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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의 선물, 평안  April
 29
•요한복음 14:27

주님은 우리에게 ‘평안’ 주기를 원하십니다(마 28:9; 눅 24:36).           평안은 주님을 

사랑하며 주님께 최선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맛볼 최고의 축복입니다. 하나님이 

늘 우리에게 요구하며 명령하시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? 주님이 궁극적으

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‘평안’입니다. 

평안은 ‘관계’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.           참된 평안은 보혜사 성령께서 

우리와 함께하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(요 14:26).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께 

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.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

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. 단순히 문제나 근심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 문

제는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. 물질이나 지위나 안전이나 권세나 사람을 통한 안정

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부족함 없는 생명과 능

력을 공급받습니다.

평안을 위해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까?            죄가 분명한데도 변명거리를 찾

으며 자기 위안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

입니다. 나를 정당화하려는 순간, 이기적인 자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. 정직

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(눅 9:23). 자

기 권리, 자기주장, 인간적 본성 모두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. 하나님의 얼굴을 

피해서는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. 

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?            주님을 떠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 나의 존재 의

미를 찾기 때문입니다.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은 사역

을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, 기뻐하는 아들이라 인정받으셨

습니다(막 1:11). 하나님은 우리의 ‘아버지’이십니다.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

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.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판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

신뢰할 때,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. 

나는 최고의 선물, 평안을 

누리고 있습니까?

❶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❷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안깁니까?


